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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의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DEQ-A)를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가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452명(여 229명, 남 223명)과 중학교 1, 2학년 474명(여 212

명, 남 262명)으로 총 926명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존성요인, 효능감요인, 자기비판요인의 3요

인을 추출하였다. 확증적 모델검증을 통하여 타당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3요인의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DI, CES-D-K를 사용하여 DEQ-A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우울과 

의존성, 자기비판요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우울과 효능감요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DEQ-A가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경우의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우울경험질문지, 우울, 아동청소년, 요인분석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백서(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41.3%, 

남자 36.5%, 여자 46.6%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은 

50%를 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상당한 수준의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

에 청소년 시기가 우울에 취약한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발달기간임을 말해준다. 즉 청소년기는 의미

있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

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분(mood)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보편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불쾌한 기

분이 청소년의 우울 취약성을 더 고조시킬 수 있

으므로 우울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의 평

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rlson & 

Strob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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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 시도와 

함께 우울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개별적이

고 발달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접근이 필요한 시점

이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우울연구, 치료나 평

가를 하는 임상장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적인 질문지형 측정도구로는 한국형 아동청소년행

동평가척도(K-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

은혜, 1997), 역학조사센터 우울증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조맹제, 김계희, 1993),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조수철, 

이영식, 1990) 등이 있다. K-CBCL은 아동청소년

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문제행동들을 부모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우울은 우울/불안척도 내에 속하며, 

우울을 단일척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위축, 신체증상

과 함께 내면화장애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CES-D

는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

고한 내용들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

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상실, 수면장애

를 반영하고 있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

소년용으로는 Noh, Avison과 Kasper(1992)가 개정

한 한국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가 있다. 

마지막으로 C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통하여 현재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우울증 분할점

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아동청소년의 우울연구나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울평가도구의 공통점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중심으로 우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은 특정 핵심 증상

에서는 성인의 우울증과 다를 바 없다하여 정신장

애진단 및 통계편람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DSM-III,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80)에서부터 

성인과 동일한 진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DSM-III-R(1987)에 이르러서는 일부 행동적인 차

원에서 아동과 성인이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음

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는 성마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체중 감소 

현상보다는 아동 발달에 맞는 체중 증가가 나타나

지 않는다는 언급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증상변화를 고려한 진단 준거를 제시하고 있

지는 않다. 한편 CDI에서 측정하는 우울증상이 아

동청소년의 발달수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

타나지 않기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단

도구로서 CDI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Helsel & Madson, 1984). 또한 CDI가 일반적인 

병리를 구분해 내는 것인지, 우울을 구체적으로 알

아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Costello & Angold, 

1988)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CDI가 정신과 집단

과 비정신과 집단을 변별하는데 임상적인 유용성

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연구(Kazdin, Rodger, & 

Colbus, 1988)도 있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

처럼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단이나 평가에 있어

서 제기되는 타당성의 비일관성 문제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발달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나, 우울

증상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Carlson과 Kashani(1988)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도 하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우울 이해를 높이기 위

한 다양한 우울 측정도구들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

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우울경험질

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DEQ-A, Blatt, Schaffer, et al., 1992)



조혜수, 권영민 / 아동 및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의 타당화

- 147 -

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울경험질문지

(DEQ: 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는 원래 

후기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DEQ는 우울시 나타나는 증상 그 자체보다는 ‘우

울과 빈번히 관련되는 심리적인 태도’, ‘우울과 관

련된 대인관계 경험이나 자신의 활동, 흥미에 대한 

느낌’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Cohen, Baker, Gohen, 

Fromm-Reichman, & Weigert, 1954)의 개관을 통

해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특정 이론적 지향을 두

지 않고 일상의 경험을 묘사하는 항목 선정에 목

표를 두고 최종 66문항을 선택하였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는 점에서 기존 측정도

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CDI와 같은 우울증상중심

의 평가는 우울한 환자들에게서 관찰이 가능한 임

상적 우울증상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서, 지체, 

피로, 수면장애, 식욕의 감퇴 등 신체적 불평과 같

은 증상의 발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2주간의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 발현되는 각 증상의 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우울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DEQ는 직접적인 우울증상은 아닐지

라도 우울과 관련이 있는 넓은 범위의 우울경험을 

측정한다. 즉 일상 경험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

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서상태에

서 임상적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 우울의 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DEQ-A에서 측정하는 우울 취약성과 관련된 대

인관계에서의 친밀성, 자기정체성, 생산적 능력에 

관한 내용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제와도 관련

있다(Blatt & Blass, 1992, 1996;  Erikson, 1950). 

예들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 ‘기대에 맞추지 못

한다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

들은 타인의 평가나 자기가치감 및 유능성에 민감

해지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DEQ는 우울을 단순한 증상의 집

합이 아니라 정신분석적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상

실과 같은 심각한 대인관계의 손상’ 또는 ‘자기가

치감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복합적 현상

(Arieti & Bemporad, 1978, 1980; Blatt, 1974;  Blatt, 

et al., 1976; Blatt, Quinlan, Chevron, MacDonald, & 

Zuroff, 1982; Bowlby, 1973, 1988)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DEQ-A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우울경험 평가는 우울에 취약한 대

인관계의 패턴이나 자기정의와 관련된 형태들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DEQ-A를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다양한 증상들로 구성된 

우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울 증상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입장

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의 정도에 근거하여 

정신병적(psychotic) 대 신경학적(neurotic) 유형

(Akiskal, Rosenthal, Rosenthal, Kashgarian, Khani, 

& Puzaantian, 1979)으로 구분하거나 다른 정신병

리와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일차적(primary), 이차

적(secondary) 우울로 구분하였다(Akiskal, et al., 

1979; Weissman, Pottenger, Kleber, Ruben, Williams, 

& Thompson, 1977). 우울시 보이는 활동수준에 따

라 초조(agitated) 대 지연(retarded) 유형으로 나

누어 전자는 근심, 불면, 죄책감, 신체화 증상을 나

타내고 지연은 신체반응, 언어사용의 감소, 음조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울증상 중심

의 우울유형구분은 우울의 하위집단 내에서 나타

난 두드러진 이질성때문에 우울연구나 임상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분자체가 인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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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이 있었다(Woodruff, Murphy, & Herjanic, 

1967; Guze, Woodruff, & Clayton, 1971; 

Weissman, et al., 1977). 반면 우울의 정의와 관련

하여 우울유형을 구분하려는 여러가지 이론적인 

입장이 있다. 역동적 입장인 Arieti와 Bemporad(1980)

는 중요한 타인(dominant other)과 중요한 목표

(dominant goal) 지향의 우울, Bowlby(1980)는 불

안정 애착(anxiously attached)과 강박적인 자기의

존(compulsively self-relient) 유형의 우울을 제안

했다.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의존성

(sociotropic)과 자동적(autonomous) 유형(Beck, 1983)

을 제안하였다. 이들 모두는 개인을 우울하게 만드

는 기원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우울을 구분하였으

며, 대체로 대인관계상의 문제와 관련된 우울과 자

기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우울로 구분하고 있다.

Blatt(1974)도 두 가지 우울 경향성을 언급하였

다. 의존성(anaclitic) 요인은 무력하고 약하다는 감

정을 느끼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보살핌을 받

고 싶어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향성으로 보았

다. 자기비판(introjective) 요인은 열등감과 죄책감, 

가치없음을 느끼고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실패를 보상하려고 애쓰는 경향이라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초기 발달 단계에 기원하는 안

정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전자는 만족스러운 대

인관계를 맺는 능력인 관계-지향성, 후자는 자기정

체감 혹은 자기개념과 같은 자기-규정성이라 하였

다. 그에 따르면, 성격발달은 이 둘 간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지며, 둘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이라

면 이상적인 발달을 이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은 발달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생활상에서 중요

한 상호작용을 잃어버리거나 위협을 받게되면, 의

존적인 사람들은 외로움, 무기력, 나약함과 같은 

의존적인 형태의 우울을 경험하기 쉬워진다는 것

이다. 반면에 자기비판적 성격유형은 정체감과 자

기-자존감의 위협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에 실패하였을 때 죄책감, 수치심, 가

치없음이 주도하는 우울형태를 발달시키기 쉽다는 

것이다(Blatt & Zuroff, 1992). 

DEQ는 이 두가지 유형의 우울을 확인하고 측

정하고자 우울과 연관된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Blatt 등(1976)은 DEQ를 

남녀 대학생 660명(남학생 160명,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직교회전 방식을 선택하여 요

인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개의 요인-의존성, 

자기비판성, 효능감-을 추출하였다. 요인구조의 안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자 표본을 무작위로 반

으로 나누어 두 하위표본에서 요인분석을 하고 난

후 요인간의 Tucker 일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요인간의 일치도 계수가 .90이 넘어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DEQ의 의존성요인과 자기비판요인은 다른 우

울척도-BDI, SDS, MMPI의 D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효능감요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Blatt, et al., 1982; Welkowitz, Lish, 

& Bond, 1985; Klien, 1989). 또한 자기비판요인과 

의존성요인 점수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의

존성은 적대감 표현에 관한 갈등과 관련있고 무력

감과 자기비판성 요인은 낮은 자존감 및 죄책감과 

연합된다고 하였다(Zuroff, Moskowitz, Powers, & 

Franko, 1983). 

DEQ를 사용한 비임상 집단 대상의 연구는 우

울의 두 가지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밝힌 연구결과

들과 일치한다(Arieti & Bemporad, 1980; Blatt, 

1974). 이후에도 꾸준히 비임상집단에서의 DEQ 요

인구조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다(Zuroff, Quinlan, 

& Blat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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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tt와 Schaffer 등(1992)은 9학년에서 12학년

의 여학생 320명과 남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DEQ-A를 실시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DEQ의 3개 요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72에서 .90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1년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도 의존성 .63과 자기비판 .56 그리

고 효능감 .52로 나왔다. 3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의존성 .90 자기비판 .82 효능감 .79로 나와 

DEQ-A 구조의 신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DEQ-A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EQ-A와 각기 다른 집단의 CES-DC, CDI, SAS 

(Sociotropy and Autonomy; 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의존성과 CES-DC는 .50, 자기비판과 CDI는 .51, 

의존성과 SAS의 사회성은 .83, 효능감과 자율성은 

.55로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DEQ를 수정하여 11～12세부터 후기 청소년기

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경험세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타당성을 입증한 DEQ-A도 개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Blatt, 

Hart, Quinlan, Leadbeater, & Auerbach, 1993; 

Donaldson, Spirito, & Farnett, 2000; Fehon, Grilo, 

& Martino, 2000; Fichman, Koestner, & Zuroff, 

1994; Frank, Poorman, Van Egeren, & Field, 

1997; Frank, Van Egeren, Paul, Poorman, 

Sanford, Williams, & Field, 1997; Greaven, 

Santor, Thompson, & Zuroff, 2000; Henrich, 

Kuperminc, Sack, & Blatt, & Leadbeater, 2000; 

Kuperminc, Blatt, & Leadeater 1997; Kuperminc, 

Leadeater, & Blatt, 2001; Shahar, Henrich, Blatt, 

Ryan, & Little, 2003; Wixom, Ludolph, & 

Westen, 1993). 

DEQ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DEQ-A

에서 측정하는 의존성 요인은 “거절에 대한 걱정, 

상처받고 방어적인 사람들,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

한 화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즉 가깝고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대인관계

를 유지하고 얻고자하는 욕구를 측정한다(예, ‘나

는 친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같다’). 다음으로 자기비판요인은 “죄책감, 공허

감, 무망감, 불만족감, 불안정감; 기대나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함; 심한 책임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양가감정; 비난

하려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높은 자기기준

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측정

한다(예,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효능감요인은 “목표지향

적인 추구와 개인적 성취느낌”을 서술하고 있는 

문항들로 유능감, 자신감, 내적인 힘을 반영(예,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하고 있다(Blatt, et 

al., 1976; Shahar, et al., 2003). 

DEQ-A를 사용한 청소년 표본에서도 우울과 

DEQ-A의 의존성, 자기비판요인과의 유의미한 상

관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지 CES-DC로 측정한 

우울은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는 자기비

판보다 의존성이 우울과 더 관련이 있고 시내지역

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서는 의존성이 자기비판보

다 CDI점수와 더 강력하게 관련되었다(Blatt et 

al., 1992). DEQ-A 단축형을 사용하여 우울과 두 

우울경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Fichman, 

et al., 1994)에서도 자기비판과 의존성은 청소년의 

우울수준(CES-DC)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으

며, 자기비판은 의존성보다 우울과 좀 더 강력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이 자기비판

보다 우울과 더 강력하게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

해 연구자는 CES-DC에서 측정하는 우울이 대인

간의 의존성 주제보다는 인지, 감정, 자기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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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Reis(1990)는 의존성이 높은 청소

년들은 자신들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함

과 관련된 어려움을 덜 보고한 결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 외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DEQ-A와 

행동문제(Blatt et al., 1993),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

(Fichman et al., 1994), 학업 성적과의 연관(Shahar, 

Henrich, Winokur, Blatt, Kuperminc, & Leadbeater, 

2006), DEQ-A 요인간 상호작용(Shahar, Gallagher, 

Blatt, Kuperminc, & Leadbeater, 2004)에 관한 연

구들에서도 의존성과 자기비판 요인은 우울과 관

련이 있었지만 일관적으로 자기비판요인이 우울과 

좀 더 강력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 Fichman 등(1994)이 지적했듯이 우울을 측정하

는 도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한 가지는 

의존성요인 자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Abramson과  Sackheim(1977) 그리고 Blatt(1974)

도 우울에 있어 의존성의 중요성은 강조하였으나 

우울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에서 간과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Harter(1990) 역시 중요한 사람의 상

실에서 오는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음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자기비난적인 특성을 지닌 대부

분의 우울과 달리 낮은 자존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

학년까지이며 임상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10～

11세에 10～15%이던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에 

40%까지 증가하고(Rutter, 1986), 우울증의 지배적 

정서인 슬픔은 중기 아동기에서부터 동일하게 경

험한다(Izard & Schwartz, 1986)는 연구결과와 15

세의 우울증 발병과 13-15세 사이에 우울증 발병

이 급격히 상승한다(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발병이전 연

령에서 발병초기 연령, 즉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DEQ-A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용 우

울검사(CDI),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

와의 상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한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또래에게 인기가 없고 외톨이며

(Jacobson, Lahey, & Strauss, 1983),  또래로부터

의 낮은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 능력의 결핍, 

외로움이 아동청소년 우울증의 중요한 예언 변인

(Harter & Marold, 1994)임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

기 우울증과 낮은 자기 가치감 사이의 관계(Harter  

& Whitesell, 1996)와 종단연구에서 낮은 자긍심이 

우울증의 특이한 예언 요인(Lewinsohn, Gotllb, & 

Seeley, 1997)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동

통제 요인과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의 상관

을 확인하여 DEQ-A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일상의 우울관련

경험의 평가를 통하여 임상적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우울에 취약한 초기청

소년의 일상경험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 장면에서 우울을 경험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언에 필요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 연구

DEQ-A의 문항 번역 및 수정 절차

본 연구에서 DEQ-A문항 번안에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다듬는데 중점을 두었다. 1

차로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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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번안된 내용을 3명의 

발달심리전공자(박사)가 아동 이해의 적절성 수준

을 5점 척도로 체크한 후 적절성이 의심되는 문항

을 수정하였다. 3차에는 3명의 발달심리전공자(박

사)가 수정한 문항을 서로 교환하여 적절성 수준

을 재확인하고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한 후 

발달심리학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완성된 질문지

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예

비조사를 한 후 재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예비 조사

대상

수정한 DEQ-A와 다른 측정 도구들로 구성된 

질문지는 총 139문항으로 문항 제시 순서는 

DEQ-A, CDI, CES-D-K, 충동 통제, 사회적 수용

과 자기가치감의 순서이다. 완성된 질문지를 지역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5, 6학년 14명

(5학년 7명, 6학년 7명)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방법 

실시는 본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25분 정도로 문항 응답시 시간상의 문

제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지 응답시 아동

들은 첫째 질문지 표시방법을 동그라미로 하는 문

제, 둘째 단어의 뜻을 물어보거나 세 번째로 사회

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에 표시하는 방법을 

재차 확인하였다. 질문지 수거 후 누락 문항을 확

인해 보니 전체 아동 14명 중에서 1명 자료는 누

락 문항이 많아 자료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다른 1명은 CDI 문항 하나를 누락하였고 5학년 아

동 4명이 CES-D-K에서 한 문항씩 누락하고 1명

은 중복 응답하였다. CES-D-K의 26문항을 A4 한 

면에 다 넣은 것이 5학년 아동에게 응답에 혼돈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2명의 5학년 아동은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에서 양방향 모

두에 응답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응답한 경우

가 있었다. 

예비조사 결과

따라서 5학년 아동들을 위해 질문지 구성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 표 대신에 

○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CDI의 경우는 (  )에 표

시하기 보다는 해당번호에 직접 ○ 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ES-D-K의 26문항을 A4 두 면으

로 나누어 시각적인 혼돈과 피로감을 줄였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의 양방향 혼돈

감을 줄이기 위해 □ 안에 번호를 넣어 해당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진은 새로 수정한 질문지를 또 다른 5학

년 아동 2명에게 직접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예

비조사시에 나타난 문항 누락이 없었고 사회적 유

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는 응답 방법을 구두로 간

단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질문이 

많았던 단어의 뜻은 문항 안에 간단히 설명을 삽

입해 넣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질문지 수거 

방법을 초등학생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설명한 후 

실시하고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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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례 수 분포(%)

     학년

성별

초등생 중학생
계

초등5 초등6 중1 중2

남
144

(15.6%)

79

(8.5%)

116

(12.5%)

146

(15.8%)

485

(52.4%)

여
132

(14.3%)

97

(10.5%)

75

(8.1%)

137

(14.8%)

441

(47.6%)

계

276

(29.8%)

176

(19%)

191

(20.6%)

283

(30.6%)

452(48.8%) 474(51.2%) 926(100%)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3개교 5-6학년과 중학교 7개교의 1-2학년으로 총 

940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

료는 제외하고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모두 

926부이다. 표 1에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례수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48.8%, 

51.2%이며 남녀 비율은 52.4%, 47.6%로 유사하다. 

연령은 11세부터 16세까지로 평균 13.43세(표준편

차 1.23)이다.

측정도구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 

우울 양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지는 

Blatt 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토대로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이 44문항을 수정한 

전체 66문항을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의 7점 리커르트식으로 

평정하며 하위요인에는 의존성(Dependency), 자기

비판(Self-Criticism), 효능감(Efficacy)이 있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아동용 우울검사(CDI)

Kovacs과 Beck(1977)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검

사지(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였다.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스스로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을 잘 설명해 주는 정도를 3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총점은 0-54점까지 가

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말

해준다. 조수철 등(199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 288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CDI의 평균치

는 14.7점(표준편차 7.8)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관

성 신뢰도 계수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으로 나왔다.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

Weissman, Orvaschel과 Padian(1980)의 아동용 

역학조사를 위한 우울척도를 번안한 개정된 한국

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Revised CES-D-K, Noh, Avison, & Kasper,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인 목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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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1). 내용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를 반영한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Noh 등(1992)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

다의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

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

울척도:청소년용’에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하였다(곽

금주, 문은영, 1993, 1995; 이춘재, 곽금주, 1994). 

리커르트식 5점 평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

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1로 나왔다.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충동통제는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 자기상 검사(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ents: SIQYA, Peterso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이다. 이춘재와 곽금주(1994)가 번안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46이다. 문항 내

용은 ‘나는 대체로 화를 참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난폭해진다’와 같은 모두 8개의 문항

으로 되어 있다. 선행 연구(Ebata & Petersen, 

1986)에 의하면, 이 척도는 학교에서 문제를 지니

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변

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

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

라 ‘전혀 나와 다르다’(1점)에서 ‘나와 매우 비슷하

다’(6점)까지 리커르트식 6점 평정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는 .65이다.

사회적 수용과 자기 가치감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과 자기가치감

(Self-Worth)은 Harter(1985)가 개발한 자기지각검

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의 하위유

형을 사용하였다. 이춘재와 곽금주(1994)가 번안한 

것으로 사회적 수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또래들

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얼마나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지,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자

신의 지각 정도를 측정한다. 신뢰도 계수는 .58이

다. 자기가치감은 현재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

고 또 만족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신뢰도 계수는 

.73이다.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

르트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의 

Cronbach's 는 .73이고 자기가치감은 .82이다. 

연구절차

우선, 초등학교 1개교에서 5-6학년 전체(32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

명한 후 학교장의 협조를 얻었다. 본 연구진과 5명

의 보조인력이 아동의 교실에 직접 들어가 실시 

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아동들에게

는 요즘 또래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이해

하기 위한 연구 질문지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결과

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이외에는 사

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소요시간은 학년

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5학년의 경우 평균 30분정

도가 걸렸으며 6학년의 경우 평균 20분이내에 완

성하였다.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 아동들에게는 간

단한 다과가 제공되었다. 질문지 결과는 학급단위

로 각 척도의 표준점수를 제공하여 아동지도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담임교사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수업시간을 피하여 작성하

고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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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DEQ(Blatt, et al., 1976)와 DEQ-A(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의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

석을 한 후 직교회전방식을 통하여 3가지 요인구

조를 추출하였다.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시

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DEQ 표

준점수와 요인점수계수(factor score cofficient)를 

이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참가자 개인의 요인점수

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66문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점상에서의 복잡성 문제가 지속적

으로 지적되었다(Welkowitz, Lish, & Bond, 1985; 

Flett, Hewitt, Endler, & Bagby,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Blatt et al., 

1976; 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와는 

다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는 요인분석

방법을 공통요인분석으로 최대우도법을 선택하였

으며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는 요인들이 엄밀히 상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공통요

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들을 확증적 모델검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우울경험을 잘 나타내주는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채점의 용

이성 및 DEQ-A의 각 요인과 다른 측정치와의 비

교 연구를 간편히 하기 위하여 해당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합산 점수를 요인점수로 사용하는 방식

을 택하였다. 

DEQ-A를 실시한 926명의 자료 중에서 DEQ-A 

문항에 성의없이 표시한 자료는 제외하고 총 911

명의 자료가 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다(초등학생 

442명, 중학생 469명, 여학생 434명, 남학생 477명). 

다른 측정치들도 누락 문항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

서 제외하여 측정 척도마다 해당되는 사례수에 차

이가 있었다. 사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DEQ-A의 적합한 요인구조를 얻

어내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집단1은 458명(초등학생 223명, 중학

생 235명, 여학생 218명, 남학생 240명)이며 집단2

는 453명(초등학생 219명, 중학생 234명, 여학생 

216명, 남학생 237명)이다. 집단1의 458명을 대상으

로 DEQ-A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공통요인분석은 최대우도

법을 선택하고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기위해 집단2의 453

명을 대상으로 AMOS 7.0을 사용하여 확증적 모

델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DEQ-A의 내적 일치도의 

평가를 위해 Cronbach's , 반분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DI, 

CES-D-K, 충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성 

측정치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DEQ-A의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 66문항을 공통요인 분

석 중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

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구성개념간의 상관을 

고려되어 사각회전(Oblimin)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이 18개 나왔다. 

16개가 나온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 

(1992)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크리 플롯(그림 1)을 보면 두 개의 요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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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ree plot

나면서 설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 번째 요인으

로 가면서 그 차이가 현저히 줄고 있다. Blatt 등

(1992)도 세 번째 요인에서 설명량이 4%정도로 떨

어지지만 DEQ의 3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

여 세 번째 요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3개 요인을 지정하였다.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으로 요인

을 추출하고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얻

어진 행태계수에서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만을 포함시키고 27문

항은 제외하였다. 선택된 39문항으로 최대우도법의 

요인추출방법과 사각회전으로 요인 3개를 지정하

여 회전시켰다. 

그 결과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 적

절성 측정치는 .929로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Kaiser, 1974).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요인분

석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6503.471 

(df=741), p <.001. 각 요인의 고유치 값은 요인1은 

10.555, 요인2는 3.625, 요인3은 1,467, 요인4는 

1.268, 요인5는 1.220으로 나왔다. 3요인의 총설명

량은 40.121%로 나왔다. 

1요인은 의존성요인, 2요인은 효능감 요인, 3요

인은 자기비판적 요인으로 명명이 가능하였다. 

DEQ-A 요인별 요인부하량(형태계수)은 부록에 제

시하였다. 2개 문항만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은 

.312에서 .804까지 나타났다. 한 개 문항(58번)만 

두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유사하게 나왔으나, 

문항내용이 요인1에 적합하여 이에 속하게 하였다. 

문항 내용이 전반적으로 각 요인에 적합하여 전체 

39문항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의

존성요인 14문항, 효능감 요인 9문항, 자기비판요

인 16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1요인 의존성

에 속하는 문항들은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걱정이

나 두려움, 의지하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들이 표현

되어 있다(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효능감 요인에는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

다’와 같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감을 표현하는 문

항들이 속한다. 자기비판요인에는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기대

나 기준에 충족하려는 욕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

로 해당 문항들은 각 요인들에 적합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증적 모델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DEQ-A 3요인 구

조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AMOS 7.0을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증적 

모델 검증의 대상은 집단2의 453명(초등학생 219

명, 중학생 234명; 여학생 216명, 남학생 237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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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의존성) 요인2 (효능감) 요인3 (자기비판)

Cronbach- .870 .725 .863

반분신뢰도 .872 .728 .815

문항-총점 상관 .74～.47 .71～.44 .69～.45

표 3. DEQ-A 3 요인 신뢰도와 문항-총점상관

모형 χ2 df CFI TLI GFI RMSEA
연구모형 1717.677 699 .802 .790 .832 .057

표 2.  DEQ-A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제시함에 있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χ2검증과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이하 CFI로 표기), 터커-

루이스 지수(Tucker & Lewis Index: 이하 TLI로 

표기),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이하 

GFI로 표기),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하 RMSEA로 

표기)를 제시하였다. CFI, TLI, GFI는 .90이상일 

때 합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모형이라고 불린다(홍세희, 

2000).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1717.677(df=699, p=.000), CFI=.802, TLI=.790, 

GFI=.832, RMSEA=.057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본 연구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

DEQ-A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

도인 Cronbach's 와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 

문항-총점간 상관을 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문항 총점간 상관은 .44～.74 범위

에 속한다. DEQ-A 요인별 내적합치도와 반분신뢰

도는 .725～.872 에 해당하여 신뢰수준은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준거관련 타당도

기존의 아동청소년 우울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CDI, CES-D-K와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  충

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감 척도들과 

DEQ-A 각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DEQ-A 척

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연구에 사용된 

각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4

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DEQ-A의 의존성 요인은 우울

측정 도구인 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r=.35, r=.45, p<.01). 우울관련변인인 충

동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28, p<.01)을, 자

기가치감과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

적상관을 보였다(r=-.36, r=-.29, p<.01). 효능감요

인은 CDI, CES-D-K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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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의존성 효능감

자기

비판
CDI

CES

-D-K

총동

통제

자기

가치감

1 2 3 4 5 6 7

1 453 14～98 58.17 15.21 　 　 　 　 　 　 　

2 453 9～63 40.62 8.41 -.00

3 453 16～112 61.27 16.40 .75** -.12*

4 922 0～54 14.02 7.57 .35** -.50** .53**

5 921 26～130 52.78 17.50 .45** -.40** .59** .77**

6 920 8～48 26.38 6.55 .28** -.21** .41** .43** .40**

7 882 6～24 17.07 4.08 -.36** .48** -.49** -.58** -.54** -.33**

8 882 6～24 16.70 3.64 -.29** .31** -.36** -.45** -.40** -.23** .55**

* p <.05 **p <.01 

8. 사회적 유능감

표 4.  측정변인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다(r=-.50, r=-.40, p<.01). 우울관련변인인 충동통

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r=-.21, p<.01), 자기

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r=.48, r=.31, p<.01). 자기비판요인은 

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53, r=.59,  p<.01). 우울관련변인인 충동통제와

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r=.41, p<.01),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

였다(r=-.49, r=-.36, p<.01). 우울과의 상관에서 의

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비판요인이 우울과 좀 더 높은 상

관을 보였다. 즉 DEQ-A의 3요인은 모두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DEQ-A가 우울 지표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1의 458명을 대상으로 DEQ-A의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3요인

의 요인구조를 집단2의 453명을 대상으로 확증적 

모델검증을 한 결과 3요인 구조가 교차 타당화되

었다. 

요인1 의존성, 요인2 효능감, 요인3 자기비판의 

3요인 구조는 DEQ-A를 사용한 연구들(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 Shahar et al., 

2006; Shahar et al., 2004)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

러나 자기비판과 효능감의 순서가 기존의 연구들

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 Blatt 

등(1976)의 연구에서는 의존성-자기비판-효능감의 

순서로 나왔다. 대학생 대상의 DEQ 타당화 연구

(조재임, 1996)에서는 자기비판-의존성-효능감의 

순서로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

이다. 각 요인의 설명력도 본 연구는 의존성, 효능

감, 자기비판이 27.07%, 9.30%, 3.37%로 전체 

40.12%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Blatt 등(19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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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의존성 18.26%, 자기비판 7.79%로 차

이를 보인다. 요인순서에서의 차이는 우선 분석방

법상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성분 분석으로 직교회전을 하여 전체 66문항을 

모두 이용하여 요인계수와 표준점수에 따라 요인

점수를 부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방법

으로 사각회전을 하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방법

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조재임(1996)은 Blatt 등(1976)과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도 의존성과 자기비판의 

순서가 달리 나왔다. 이에 대해 조재임(1996)은 우

리나라와 미국 대학생들의 다른 문화적 특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

이 미국 대학생보다 더 성취지향적, 내사적인 성향

을 지니며 그에 따른 자기비난, 죄책감 등으로 인

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효능감과 자기비판 요인의 순서가 달라진 것

은 사회문화적 차이와 발달적 차이를 동시에 반영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청소년과 한국청

소년(12세-18세)의 정체감 발달 비교연구(서봉연, 

1979)에서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는 12세의 

저연령층에서부터 높은 목표지향성을 보인다는 것

이다. 즉 초기 청소년기의 높은 목표지향성은 자기

비판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유능

성, 성취감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효능감 요인에 속한 ‘나는 내가 

무슨 일이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나는 항상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

대를 많이 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주변의 관심으로 

지각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재임

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존성, 효능감, 자기

비판의 요인들이 발달과정상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DEQ-A와 적응간 관계연구(Kuperminc, 

et al, 1997)에서 연구자들은 의존성과 자기비판요

인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두 요인간의 점수가 덜 구별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관련있어 보인다. 즉 의존성과 자기비판

요인은 초기청소년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점점 더 

구별되어진다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Fichman 

등(1994)의 연구에서 고등학교시기 동안에도 의존

성이 U자 패턴의 발달곡선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

고하면서 의존성이 연령-관련 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DEQ-A의 3요인이 발달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DEQ-A의 발달적 변

화특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을 확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우울경험과 연령

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DEQ-A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다

른 우울 측정치(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

(Blatt, et al., 1982; Welkowitz, et al., 1985; Klien, 

1989). 또한 의존성보다는 자기비판이 우울과 상관

이 더 높게 나와 기존의 연구들(Blatt et al, 1992; 

Fichman et al., 1994; Shahar et al., 2006; Shahar 

et al., 2004)과 일치하여 자기비판 요인이 우울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12세 때

의 자기비판이 이후 30세까지의 학교생활, 교육기

간, 직업 선택 등 발달의 전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Zuroff & Koestner, 1994) 우울과 자기비판

요인과의 관련성을 발달적인 맥락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의존성

이 우울(CES-DC)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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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CDI와 .35, CES-D-K 와는 .45의 

상관으로 나와 비교적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우울측정도구들이 대인관계 영역을 재고 

있지 않다는 Fichman 등(1994)의 설명과 부합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

인이 정신병리를 예견하며 효능감은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효능감이 우울과 유의미

한 부적상관(-.40～-.50)을 보이고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유능감과는 .31～.48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비판과 효능감이 여성의 우

울 경험여부를 구별해 준다는 연구결과(Altman & 

Wittenborn, 198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

울할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지받

고 싶은 욕구가 높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 기대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생각, 자신과 타인에 대

한 양가감정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외

현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상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반복하여 경험하는 의존적인 대인관계 패턴들, 채

워지지 않는 지지받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부

족한 성공경험 등의 누적된 경험이 우울증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상하지 

않은 발견은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는 다르게 효능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즉 효능감 증진이 우울수준을 낮추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hahar 등(2004)의 연구에서 의존성과 자기

비판요인의 상호작용에서 효능감이 매개하여 우울

과 내면화 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 의존

성, 자기비판요인과 효능감요인은 모두 우울과 유

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DEQ-A가 우울 측정의 타

당한 질문지임이 확인되었다.  

우울과 관련있는 변인인 충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성과의 상관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

인은 충동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자기가치

감과 사회적 유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

타났으나 관련성이 아주 높지 않았다. 효능감 요인

은 충동통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가치감, 

사회적 유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으나 이 역시 높은 수준의 관련성은 아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지받고 싶

은 욕구가 많고 자기비판적인 의식이 많고 효능감

이 저하되어 있으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하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과 자신에 대해 가치롭게 생각

하지 못하고 또래들에게도 인기없는 존재로 자신

을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예언요인으로 지각된 사

회적 능력 결핍(Harter & Marold, 1994), 빈약한 

사회적 자기개념(Altman & Gotlib, 1988)과의 관

련성을 언급한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DEQ-A의 각 요인들은 내적 합치도와 반

분신뢰도가 .73～.87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DEQ-A의 의존성 요인, 자기비판

요인과 CDI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DEQ-A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청소년의 임상적

인 우울만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울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DEQ-A의 3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3요인들의 내용이 청소

년의 발달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서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는데 DEQ-A의 요인별 

분석이 유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반복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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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경험평가에 있어서 아동청

소년의 자기보고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과의 직접적인 면접이나 심리평가 뿐만 아니

라 부모나 교사, 또래친구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

보를 얻어 이를 함께 고려한 차후의 연구를 통해 

DEQ-A의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특히 집단

2에서 CDI 점수가 20점 이상인 아동이 21.63%로 

나왔다. 이들의 DEQ-A 3요인 점수를 CDI 19점 

이하 아동들과 비교해본 결과 DEQ-A 3요인 점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CDI와 DEQ-A를 동시에 만

족시키는 아동들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자기비

판요인에서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가 많다’,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효능감요인에서는 ‘나는 때때로 특별하

다고 느낀다’,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다’, 의존성

요인에서는 ‘말다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진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매우 신경쓴

다’와 같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DEQ-A의 요인 내용에 근거하여 아동

과의 직접 면접으로 추가의 정보들을 얻는다면 일

상의 우울관련 경험들을 통한 우울평가의 효과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를 통

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DEQ-A의 타당성을 

반복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집단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결과해석과 

적용 대상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임상집단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밝혀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경험에 있어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성과 

연령에 적합한 DEQ-A요인구조를 탐색, 비교 연구

하여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규준화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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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of Blatt, Schaffer, Bers and Quinlan (1992)’s 

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DEQ-A) for Korean adolescents.  The DEQ-A 

administered to 452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 and 474 students in 7th and 8th grade in school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avored the Dependency, Efficacy and Self-Criticism factors 

structure of the DEQ-A.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av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DEQ-A. The reliability of the 3 factors has been proved and we have analyzed the correlation of the 3 

factors and CDI, CES-D-K. As a result,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sures of CDI, CES-D-K, but 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DI, CES-D-K. Finally, It is 

discussed about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DEQ-A if it were to be used on 

national adolescents.

Keywords: DEQ-A, depression, child-adolescent,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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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EQ-A 요인부하량(형태계수)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5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804   

55 말다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진다. .682   
19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두려워진다. .654

9 친구들과 관계가 달라지면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하다. .611

2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내색이 있는지 늘 신경 써서 살핀다. .601
26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매우 신경 쓴다. .591

37 주변상황이 달라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581   

40 나는 대체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신

경 써서 살핀다.
.524   

20 만약 아주 친한 친구를 잃는다면, 나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468   

56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신경쓴다. .460   

45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그들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 .459
23 나는 친한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404   

51 나는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370   

58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내 감정은 자주 바뀐다. 어떤 때는 굉장히 화가 났다가도 어

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한다.

.240
 

215

62 나는 내 자신과 내가 해낸 일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613  

60 나는 때때로 내가 ‘특별하다’고 느낀다.  .606  

33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  .588  
15 나는 내가 무슨 일이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517  

8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465  

61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다.  .464  
24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  .461 

32 나는 내 일을  제쳐두고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돕거나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384  

54 남들에게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공부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364
30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많다.   .666

10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650 

43 나는 죄책감(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낌)을 자주 느낀다.   .615 
11 나는 무기력(무엇을 할 기운이나 힘이 없는 기분)할 때가 많다.   .586

7 내가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자주 있다.   .561 

2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521 
41 나는 내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518

46 나의 분노(화) 때문에 두렵다  .510

44 나는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01 
36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나쁘게 느껴지기도 한다.   .463

13 지금의 나와 내가 바라는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459 

4 어떤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444
16 나는 가끔 외롭고 슬프다.   .367

17 나는 대체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306 

59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312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정말로 바란다.  .269

고유치   10.56 3.63 1.45

설명변량 %  27.07 9.30 3.76


